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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만군의 주님, 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님의 앞뜰을 그리워하며 이 몸은 여위어 갑니다.” 

 

84편의 첫 번째 구절은 생애 마지막 몇 주간 동안 마리아 안칠라 수녀가 가졌던 갈망을 보여준다. 금요일 

저녁, 수녀는 당신 거처로 부르신 하느님의 마지막 초대를 따르도록 허락되었다.   

 

요세파 프레리프, 마리아 안칠라 수녀는 클로펜부르 근교 란쿰의 농장에서 요세프와 요세피네 

프레리흐의 딸로 태어났다. 여덟 자녀 중 둘 째였다. 1939년부터 요세파는 가톨릭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녔다. 클로펜부르의 립프라우엔슐레가 다시 운영되자, 1945년에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계속했고 1954년에는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했다. 

 

요세파는 평생 성모님에 대한 큰 신심이 있었는데 이는 이미 본가에서 양육된 것이었다. 그래서 졸업 후 

성모님을 주보 성인으로 삼는 수녀회에 입회하게 되었다. 노틀담 수녀회는 학생시절에 숙모인 마리아 

리햐리아 수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요세파는 착복을 하면서 천주의 모친의 피앗을 일컫는 마리아 안칠라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도 양성을 받고 나서는 훼히타의 교사 양성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시작했다. 나중에는 뮨스터 

대학교에서 영어와 독일어를 공부했다. 수녀는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사이에 영국에서 1년을 

보냈다. 그와 동시에 리버풀에 있는 학교 두 군데에서 독일어를 가르쳤다. 1972년에는 국가 고시에 

합격했다. 수녀는 그때부터 알렌과 뷔렌에 위치한 두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74년, 마리아 안칠라 수녀는 겨우 42세였을 때 코스펠드 관구의 관구장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12년간 관구장 직에 머물렀다. 임기 중 새 관구 본원인 안넨탈 수녀원이 세워졌다. 그 후에는 

노툰에서 15년간 노틀담 학교 공동체 분원 책임수녀가 되었다. 수녀의 이전 교장이었던 마리아 앙겔리나 

수녀가 이미 학교 보고서에서 기술했던 수녀의 성격이 이 시기에 명확해졌다. “요세파는 겸손하고 

과묵하고 요령있는 행동으로 부각되었다. 요세파의 판단력으로 보자면 매우 공정하고 굉장히 종교적이며 

솔직하고 실제적이다.” 

 

마리아 안칠라 수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번역 일을 돕기 위해 로마 총본원에서 지냈다. 그리고 

2009년에 안넨탈 수녀원으로 돌아왔다.  

 

수녀는 자전거 사고로 심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 게다가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치매를 앓게 되면서 점점 더 

도움에 의지하게 되었다. 수녀의 동료 수녀들은 방향감각을 잃거나 불안해 하거나 초조해 하는 수녀를 

사랑으로 동반해 주었다.  

 

세상을 뜨기 전 며칠 동안 마리아 안칠라 수녀는 하느님께서 계신 고향에 가고자 하는 갈망을 거듭해서 

표현했다. 하느님께서 수녀의 소망을 몹시도 빨리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 

그분께서 수녀를 위해 마련해 두신 당신 거처로 초대하셨던 것이다. 이제 수녀가 하느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